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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버리지 말라

QT

왕상 11:1-8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좆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묵상

왜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

성전 봉헌식 이후 안일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하게 된 솔로몬의 타락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잠식 당한다. 

하나님이 통혼을 금하신 명령을 어기면서 천 여명에 이르는 후비와 빈장에 의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분열 왕국이 되었다. 

문제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던 일도 문제이지만 후비와 장인의 마음에 들려고 그들의 산당을 지어줬던 것이다.

처음에 산당을 지어주고 그 후비의 섬기던 신을 인정해 줄 때 아니 처음에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눈감아 주는 정도 였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 했을 것이다. 

한번이고 처음 일때야 그랬겠지 칠백번 아니 천번에 이르는 잘못 앞에는 무감각 했을 것이다. 처음과 한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잘못을 범했을 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면서 인간 타락이 시작되었듯이 솔로몬 또한 똑 같은 죄를 짓고 있다. 

나를 생각해 보자. 나의 우상은 누구인가?

하나님 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남편과 아이들?…

그들도 아닌 ‘나’ 자신인 것 같다. 나를 너무 위하다 보니 나태하고 편한 것만 찾고 안일하게 자신에게 관용한 나 였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기도 시간도 누워서 할 때가 많았고 QT시간을 거르는 것도 예사고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는 사탄의 음성에 동조했었다. 

서서히 잠식 당하다가 제자훈련 처음의 긴장과 열정이 제자훈련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겠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겠다.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적용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묵상하기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전도집회를 봉사로 자원하기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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